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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선생님을 육으로 직접 

보고 있는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계시는 곳에서 선생님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계셨고, 선생님 옆 오른쪽에 

가로 세로 10cm 조금 안되어 보이는 

흰 보석 빛을 내는 진주 조개 7개가 

일렬로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 조개 안은 흰색 진주가 아름답게 

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7번째 조개 입구가 

살짝 깨져있었고, 그 안의 진주는 썩어가서 

이미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개와 진주를 환상으로 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깨져가는 진주 있어요.”

라고 하니 선생님은 기도하는 모습인데

음성만 들렸습니다.

선생님 ; 깨졌으니 망치로 찍어 갖다 버려야지. 

다시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머리 앞쪽이 쑤욱 

빠지듯 정신이 몰아지며 

환상들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지구에 관한 여러 알지 못할 환상들이 

순식간에 복잡하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보여서 한 동안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것이 보여서 이러다가 머릿속이 복잡해 

질 것 같아 눈을 뜨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느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새벽 1시 넘으면 영적 현상들이 

왜 이리 선명하게 보일까요?

몸이 오늘은 피곤치 않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기도가 마치 미사일이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새벽 1시, 2시가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 ; 그렇다.

이 시간은 최고 활주로 길과도 같은 때이다.

먼저는 선생이 앞장서서 길을 내니

너희가 뒤에 쉽게 따라오는 것이다.

등불 들고 먼저 가는 선생 뒤에 

바짝 붙어서 선생 조건으로 네가 환하게 

더 잘 보는 것이다.

자, 더 기도하며 더 볼 수 있는 것은 보아라.

한 마디의 기도도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진실로 생각하며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

기도 시간을 약 40분 이상 가졌을 때 였습니다.

주님이 “좌절한 자들만 모여 있는 영옥에 한번 

가 보겠느냐?” 하셔서 저는 “네”라고 하고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교회 밖을 나가 

어두운 길을 걸어갔는데 교회 밖이 아니라

이미 영옥으로 가는 어두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어두운 입구를 쑤욱 들어갔나 봅니다.

온통 어둡고 진 회색빛이 돌 정도로 칙칙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앞에 사물들이 보였습니다.

울퉁불퉁 가시모양으로 된 나무 1인용 

감옥이 있었고, 그 안에 벌거벗은 자가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오고 싶어 밖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힘 있게 외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

다.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허허들판에 가시로 된 감옥과

철장으로 된 1인용 감옥, 

동물 뼈로 만든 1인용 감옥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 스스로 저렇게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되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되었다.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

스스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다.

스스로 좌절하여 멈추고 있던 자들이다.

누가 와서 괴롭히지도 않아.

스스로 저러고 있는 거다.

또 나오지도 못해. 

이렇게 홀로 영원히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이다.

그만가자.

다시 그 길을 나와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 영옥은 왜 보여주셨나요?”

예수님 ; 스스로 갇히지 말라 함이다.

어느 누구도 괴롭히지도 힘들게 안했는데 

스스로 자책하며, 움츠려 있으니 

스스로 놓아둔 감옥에 들어가는 격이다.

자기 영을 스스로 가두지 말아라.

좌절은 금물이다.

자포자기와도 같다.

영옥은 육신 가지고 살면서 

많은 자가 영옥을 기웃거리는 자 있다.

역시 저곳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고,

한번 가면 스스로 자꾸 찾아가 갇히게 되니 

아예 조심하고 늘 말씀으로 희망을 안고 살라. 

찬양으로 참 기쁨을 맛보라.

늘 긍정적인 사고와 삶으로 행하라.


